










∙ (주)태평염전의 손일선 대표는 세계적 트렌드를 읽고 천일염에 대한 자부심, 생산기반

형 문화사업에 대한 투자와 추진으로 증도를 발전시켜오면서, 이탈리아의 슬로시티 

개념도 새롭게 도입

∙ 민간기업인 한백R&C도 휴양체재형 리조트를 비전으로 한 경영철학으로 신안군과 투

자개발 협약을 체결하여 적극적으로 투자 

∙ 주민참여형 슬로시티추진위원회는 젊은 리더십으로 빠른 행정력을 추진하고 실천하여 

슬로시티 증도만들기를 구현

￭ 증도의 슬로시티 지정, 갯벌휴양타운 조성 등을 위한 민간기업·민간단체·지방정부 간 

협력 네트워크 

∙ 지역에 기반을 둔 (주)태평염전(민간기업), 전라남도와 신안군(지자체), 한국슬로시티

본부(민간단체)의 협조로 2007년에 슬로시티로 지정됨

∙ 남해안관광벨트사업의 일환으로 ‘증도갯벌휴양타운 민관공동 투자개발 협약’의 민관

공동계획과 452억 원의 한백R&C 민간자본 투자유입을 통해, 2009년 민자사업인 엘

도라도 리조트와 공공사업인 갯벌생태전시관으로 구성된 ‘증도 갯벌휴양타운’을 조성

∙ 신안군은 리조트 조성을 위해 토지매입 후 원가로 매각하고, 전라남도로부터 한계농

지정비사업으로 지정받아 세제감면혜택을 부여하며, 각종 인허가 대행, 진입도로 및 

상수도 등 인프라 설치, 민원 원스톱 처리 등의 행정지원도 실시함

∙ 갯벌휴양타운은 현지 주민 28명을 리조트 근무자로 채용하여 지역고용을 창출하고, 

리조트 내 연간 9억 원 상당의 지역특산물 판매 매출뿐 아니라, 지방세 납부 등을 통

해 지역 경제력 활성화에 기여함

[그림 6 ] 증도 갯벌휴양타운(좌: 갯벌생태전시관, 우: 엘도라도 리조트) 

 





3. 증도의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










